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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 고려엉겅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서 곤드레나물로 불리우며 고소득 산나물로 이용되고 있다. 
주로 잎을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, 종자를 이용한 새싹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. 본
연구에서는 산림용 식물 고려엉겅퀴의 종자를 이용한 소득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발아특성
및 새싹에 대한 기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. 고려엉겅퀴 종자는 침수기간(0, 1, 2일) 및 저온
층적기간(0, 30, 60일)에 따라 다른 발아특성을 보여주었다. 침수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아율이
증가하였으며, 미침수 보다 침수하였을 때 발아속도 및 발아균일지수 또한 증가하였다. 저온층
적처리 또한 발아율에 영향을 미쳤는데, 저온층적30일 처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
다. 발아속도 및 발아균일지수 또한 미층적처리구 보다 대부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 
발아한 고려엉겅퀴 종자의 새싹을 떡잎과 본잎(1차엽) 단계로 구분하여 ABTS 및 DPPH 라디컬
소거능, 항염/항암활성을 분석한 결과, ABTS 라디컬 소거능의 경우 떡잎 54.7%, 본잎 58.6%를
나타내었으며, DPPH 라디컬 소거능은 떡잎 12%, 본잎 25%를 나타내었다. RAW 264.7 대식세
포를 이용하여 항염증 활성을 측정을 위해 LPS에 의한 NO 생산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는데, 
고려엉겅퀴 떡잎과 본잎은 각각 37%, 36%의 NO 생성율을 보여 항염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
었다. AGS 위암세포를 이용한 항암활성의 경우 시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암세포의 세포증식
이 대조군에 비해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항암활성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
로 판단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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